
#시험 당일 
 
1. 예열 지문 조금 보고 국어 시간 전에는 언매러 경우에는 언어 개념 노트 보는 게 

좋아요. 언매가 탐구 느낌이라 벼락치기로 복습해주는 게 자신감도 그렇고 시간 

절약에도 도움됩니다.  
 
 
2. 긴장되면 성태형이 하라는 대로 명상(?)도 나쁘지 않아요. 링크 참조  

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HvJsvYmjew 

또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이때는 막 하고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도 

좋고 주기도문처럼 정해진 기도문 아는 게 있으면 그런 걸로 해도 진정 효과가 있다고 

해요. 
 
 
3. 점심은 좋아하는 걸로 싸가는 게 좋아요. 좋아하는 점심은 2 가지 효과가 있는데 

하나는 수학 마지막에 집중 흐트러질 때 '이거 다 풀고 맛있는 거 먹자!' 하는 원초적인 

딴 생각을 하면 다른 잡생각을 하거나 억지로 집중하려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. 

다른 하나는 점심 때 긴장 이완 효과랑 다음 시간 준비 잘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. 

괜히 평소엔 먹지도 않던 웰빙 음식 들고 갔다가 입맛 없어서 남기고 탐구에서 

꼬르륵거려요. 
 
4. 점심은 적당히 먹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어듣기하다 졸리고 적게 먹으면 

뒤에 가서 배고픔... 
 
5. 이건 부모님이 데려다주시는 경우에 해당해요.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힘이 나는 왜 

뻔한 말들 있잖아요,  

'시험 잘 칠 거야! 결과에 상관없이 엄마 딸이 우주 최고!' 같은... 

이런 말들이 들을 때는 에효 싶은데 멘탈 흔들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. 학부모님들 

혹시 이 글 보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
 
 
6.인공눈물 들고 가서 졸릴려고 할 때 넣어주면 직빵이에요.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

졸릴 때보다 졸리려 할 때 넣어주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. 
 
 
 
 
 
 
수능이 일년에 한번밖에 없는 큰 시험이다보니 긴장하는 것도 당연하고 실수하는 것도 

당연합니다.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마라톤 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HvJsvYmjew


선수는 없겠죠. 수능은 일년,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마라톤입니다. 이제 

그 마지막 스퍼트 구간이고요.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

바라요. 시험치다가 말리면 울고 절망할 시간에 빠르게 수습할 방법을 찾아서 

수습하세요. 그게 1 점이라고 더 올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이제껏 정말 수고 많으셨고, 

여러분의 수능과 입시가 목표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파이팅이에요!! 
 
 


